
한반도의 하나님, 

 

태초에 하나의 조상, 하나의 말, 하나의 마음으로 

흰 옷 입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. 

그러나 그 뜻을 깨우치지 못해, 힘센 나라들 틈에 얽히고 설켜  

남과 북 두 동강이로 산지가 칠십 년이 넘었습니다. 

가서 보고 듣고 만져보고 싶고,  

다만 가까이서 땅내음이라도 맡아보고 싶습니다. 

그러나 오늘 이 자리 기도 말고는 드릴 게 없습니다. 

 

주님,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. 

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. 

 

한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감염병으로 온 인류가 

벌써 삼 년을 고생해 오고 있는데, 

뒤늦게 아무런 준비도 못한 저 북쪽 하늘 밑 형제와 자매들이 

힘들고 어려운 병마를 얻게 되었습니다. 

이 와중에 필요한 것을 속편히 말하지 못하고,  

알면서도 필요한 것을 속히 건내 줄 수 없는 

쓸모없는 사상과 이념의 허상을 단죄하여 주시고, 

다만 긍휼과 자비의 손을 내어주셔서 

우리 모두를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. 

 

주님,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. 

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. 

 

온 세상이 감염병과 전쟁, 그리고 불의에 신음하는 오늘, 

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, 

모든 믿는 사람들을 각성시켜 주시고, 



힘과 권력, 무기가 없이는 살아도  

사랑없이는 못 사는 인류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. 

사랑없이는 못 사는 인류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. 

 

주님,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. 

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. 

 

“잔디씨 같은 사랑을 이 땅에 뿌려 주소서. 

봄비가 내려 적시면 고맙게 돋아나오리” 늦봄 문익환 

 

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. 아멘.            

연승재, (2020 년 6 월 2 일: 시드니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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